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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5. 2. 26.(수)

산림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림분야 
회의(EGILAT)에서 불법 벌채 방지 위한 국제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상북도 경주시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의 ‘불법 벌채 및 관련 교역 전문가 회의(EGI

LAT)’에 참석해 불법 벌채 방지 및 합법 목재 교역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오는 10월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지난 24일부터 다음달인 3월 9일까지 ‘제1차 고위

관리회의(SOM1) 및 산하회의’를 통해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무역, 혁신, 에너지, 산림분야의 실무그룹 활동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이날 ‘불법 벌채 및 관련 교역 전문가 회의(EGILAT)’에 참석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 중인 목재 수종 식별 기술과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21개 회원국과 불법 벌채 감시 및 합법 목재 교역 촉진 방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로 발생하는 탄소를 상쇄하고 지속 가능한 행사운영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한편,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활용한 나무 심기와 산림 복원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불법 벌채 방지와 지속가능한 산림 경

영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라며 “한국의 산

림 보호 정책 및 국제 협력 성과를 널리 알려 전 세계 산림 보호에 기여하

고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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